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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관한 미국의 과도한 트집잡기  17-11-04

보잉사는 미국에서 자본금 면에서 1,500억 달러의 주식회사로써 39위이고  총수입 면에서 연간 946억 달러로써 24위의 대 회사입니다.  이런 대 회사가 겨우 시장 자본금 50억 달러인 캐나다의 여객항공기 제조회사인 봄바디어 (Bombardier)사를 상대로 덤핑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봄바디어 사가 C class 여객기를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보잉 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난입니다. 캐나다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기장 친한 우방입니다. 봄바디어 사가 보잉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난은 애매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봄바디어는 보잉사와 직접 경쟁하는 기종의 여객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보잉 사의 비난은 봄바디어 사가 델타 항공사에 75대의 C 클라스 여객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C 클라스 여객기는 100내지 160석의 여객기로서 보잉 사의 737보다 소형항공기입니다.

보잉 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 제조사들은 공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보잉사는 787 여객기를 저가 판매를 함으로써 5년 동안 590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으나 2016년부터 787 기종의 판매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잉 사는 봄바디어 사가 캐나다 정부의 보조를 받아 매력적인 가격으로 여객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비난을 함부로 했습니다. 정부 보조라고 보잉 사가 자적하는 분야는 캐나다 정부가 28억 달러의 투자를 봄바디어 사에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은 X 묻은 개가 Y 묻은 개를 탓하는 격입니다. 
보잉 사는 미국 정부의 영향 하에 있는 수출입 은행을 통하여  보잉 사 여객기를 구매하는 외국 항공사들에게 가장 큰 금융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잉 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에 미국의 수출입 은행은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는 외국 회사들에게 68%의 장기 융자 상환 보증을 했습니다. 보잉 사가 이 보증혜택을 받은 최대 수혜자인 것입니다.  2016년에는 23%의 상환 보증을 했습니다. 이런 보증을 보잉 사에 혜택으로 증여하고서도 미국은 봄바디어 사가 미국에 불리한 정부보조를 받았다는 구실로 C 클라스의 미국내 판매에 219.63%의 관세를 부과했고 델타항공사에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여객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78.83%의 벌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두 종의 관세부과는  여객기 가격의 4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봄바디어 항공사의 미국 시장을 사실상 폐쇄 시켰습니다.

좀더 조사를 해보면 봄바디어 사는 미국의 17개 주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 7,000 명의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봄바디어 사는 48개 주에 소재한 공급사들에게 30억 달러를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보호무역정책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전투기의 미국내 생산을 위하여 48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무역 관계에 있어서 상대국에 해를 끼치면 자국에게도 해가 돌아온다는 원칙을 미국정부나 기업이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한국도 캐나다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끝      
